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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상 설교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두 개의 집을 소개하셨다.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먼저 주의할 것은 이 두 개의 집이 외관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거대하고 웅장한 고층 빌딩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이라고 생각지 말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는 기초가 아니라, 집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집은 외관상으로는 똑같은 집이다. 쌍둥이처럼 육안으로 보기에는, 땅 위로 드
러나 있는 집은 똑같은 집이다. 

오직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의 기초가 다르다는 사실밖에는 없다. 똑같은 건물
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알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무너진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고, 든든히 서있는 집은 반석 위에 견고히 지은 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마 7:24-27)고 하셨다.

그러면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지
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처럼 행함에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는 기초가 
아니라, 보이는 집 자체에 차이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가르침대로 지켜 행한 사람은 견
고한 고층 건물을 지었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초라한 초가집을 지었다고 해야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집의 차이는 기초의 차이, 다시 말하면 “나의 이 말” 위에 집을 지었는가, 아니면 “나
의 이 말”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집을 지었는가에 있는 것이다. 나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러나 나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근거한 것이라면 눈에 보이는 외관상으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
게 보일지는 몰라도 나중에 무너지고 마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는 것이다.

이처럼 행함이 아니라, 근본 기초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잘 조화를 이
룬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라.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의 차이점은 무엇인
가? 나쁜 열매는 썩고 벌레 먹은 열매처럼 외관상으로 쉽게 판정할 수 있는 열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서 구태여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도 똑같은 모습과 열매와 집이기 때
문에 우리에게 분별하며 삼가도록 요구하신다. 심지어는 수많은 군중을 사로잡는 설교와 귀신을 쫓아내
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변장하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간 조심과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
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함의 기초, 근거, 믿음이 문제였던 것이다. 나타난 외관적인 모습
은 차이가 없다. 땅 위에 드러낸 모습은 똑같은 집이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 땅 속의 기초가 다른 것



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인가? 하는 차이이다. 그리고 인간은 오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집을 지금 짓고 있는가?


